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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혜 독립큐레이터 창조의 제국 저자( / )『 』

제 강 년대 유럽의 새로운 미술전시5 - Arts for Life's Sake : 50-60

이것이 내일이다Part 1 :

는 년 의 창설자 허버트 리드가 추구한 다제간 토론과 창작을 토대로 한 젊은 문IG 1952 ICA

화예술인들의 소모임으로 출발했다 년까지 약 년에 걸쳐 미술 디자인 건축 비평 등. 1956 5 · · ·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만든 이 그룹은 초창기 활동을 잘 보여준다 이들ICA .

은 모더니즘을 재평가하고 문화에 대한 엘리트적 접근 방식을 재고했으며 대중문화와의 상,

호관계망 속에서 고급문화를 분석했다 특히 미술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매체와 일상의 요소.

를 작품에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의 짧은 역사는 년부터 년까지 첫 번째 세션 년부터 년까지 두 번째IG 1952 1953 ,1954 1955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첫 번째 세션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는 영국 팝아트를.

선도한대표작가 중 한 명인 에두아르도 파올로치였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탈리아 이민 출.

신인 파올로치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전후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던 미국의 새로

운 대중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았다 나머지 회원들이 철학과 기술에 몰두하고 있을 때. ,

그는 벙크 라고 명명한 그룹을 별도로 조직해 정기 모임을 가졌다 그가 이 모임을 위‘ Bunk’ .

해 준비한 것은 년대 말 파리에 머물던 중 한 전역 미군에게서 사들인 미국 대중잡지1940

였다 이 잡지에 실린 광고 이미지와 화려한 비주얼에 매료된 회원들은 폭발적으로 진화. IG

하는 시각문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모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환등기가 발. ,

산하는 열에 잡지가 타버렸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

두 번째 세션은 회원 수도 늘고 활동도 더 다양해졌다 이때는 현대미술의 미학 등에 관한.

강연회도 개최되고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전시회도 열렸다 이 시기에도, .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쏟은 분야는 서부영화 광고판 자동차 디자인 대중음악, SF, , ,

등 미국의 대중문화였다 물론 기존 예술의 관습을 타파한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바우하우. , ,

스 다다 등 미술사조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멤버들은 가족들을 초대해 함, Dada .

께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면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갔다.

년대 영국의 젊은 예술인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진과 선정적인 기사 그리고 허영1950

심을 부추기는 광고로 가득 찬 미국 대중잡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며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에게 잡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

었다 당시 영국보다 한참 앞선 미국의 물질문명과 사진인쇄술이 앞으로 새로운 소비사회의.

시각 환경과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한 것은.

아카데미와 미술관의 제도 안에 갇혀 있던 고급문화로서의 미술과 삶의 욕망과 체취가 담긴

일상으로서의 하위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예술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의 활동은 년 이들의 토론과 창작의 성과를 총결산한 전시 이것이 내일이다IG 1956 This《

로 막을 내리지만 회원들 간의 교류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마지막 전시회is Tomorrow , .》

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중 리처드 해밀턴의 콜라주 작품 오늘날 가정을 이토록 색, <

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 So

는 세기 미술사에 팝아트의 원조 로 이름을 남기기도Different, So Appealing >(1956)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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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당시 영국 사회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우선 당시.

영국 미술계는 이들의 진보적 사고와 태도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보수적이었다 게다가.

년 전후더욱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미국 상품과 대중문화가 영국1960

의 젊은 세대를 감각적으로 사로잡아 이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둘 틈을 허락하지도 않았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한 세대가 흐른 최근에 와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년 테이트브리튼에서는 의 활동을 디지털 시대의 장르별 경계를 초월한 창작, 2007 IG

및 연구의 선구적 모델로 재조명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 창조의 제국. (『 』

pp166-169)

Part 2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쿤트스할레 베른 년< When Attitudes become Form>, , 1968

지난 세기 미술사의 전반부를 이끌어온 굵직한 전시들이 미학적 태도를 공유한 동인들로 이

루어진 협회전이나 공모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세기 후반 이후의 전시는 테마가 있, 20

는 기획전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보다 국제화 대형화 상업화 또는 산업화되었으며 내용, , , ,

적으로 시대정신 을 반영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일종의 선언적 또는 조망적‘ ‘

인 성격을 띠게 된다 조형 요소의 순수미학을 향해 내닫던 아방가르드가 무균질의 화이트.

큐브 벽을 깨고 거친 세파와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술사와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논리와

미술 제도를 안팎에서 공략할 수 있는 명민한 지략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서 개별 작품을 거대한 그림의 붓자국처럼 사용하는 수퍼아티스트 다니엘 뷰렌 로서의‘ ‘ ’( )‘

역할이 큐레이터에게 부과된다 전시 실현을 위한 사무적인 일만을 담당하는 막후의 영역을.

넘어서 개별 작품이나 작가보다 이들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설정 논리적 맥락화를 위한 지,

적 능력과 작품 선별 및 효과적인 배열을 위한 심미안 각종 회계 및 행정 업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전시 연출가 이자 미술 담론의 생산자 로서의 큐레이터의 역할이 확립된 것도‘ ’ ‘ ’

년대 즈음이다1960 .

모든 행위가 정치적이라면 전시 또한 정치적이다 라는 발언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 ”

년대 당시 서구 사회에서 반문화 반제도 반전통을 표방한 혁명의 열병을 앓던 진보1960 . , ,

적 작가 및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태도와 신념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게 되

었으니 기존의 화이트큐브 전시를 비판하고 넘어서서 물질화할 수 없는 개념 과정 그리, ’ ‘ ,

고 작가의 내적인 태도 자체를 작업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이러한 의.

도로 실험된 프로세스 아트 개념미술 후기 미니멀리즘 등은 작가의 생산 공간인 작업실, , ,

미술품의 상업적 유통이 이루어지는 화랑 그리고 제도적 인증기관인 미술관이라는 미술계의

전통적인 기본구조를 파괴하고 전시장을 총체적 실험실 또는 작업실로 전환시킨다 년. 1969

조용하고 보수적인 스위스 도시 베른의 나른함을 일시에 깨고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한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쿤스트할레 베른 이하 전< When Attitudes become Form>( , Attitudes )

가 바로 그러한 전시였다 전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기존의 형식과 틀을 벗어난 당. Attitudes

시 새로운 미술의 다양한 흐름 중 비물질적이며 언어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작품이라는 물리

적 실체보다는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사고와 태도를 드러내려고 한 다소 파격적인 제스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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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었다.

년부터 년간 쿤스트할레의 관장직을 담당한 하랄드 제만 은 서구를 뒤흔1961 9 (1933~2003)

든 혁명 정신을 담은 진보적 미술 경향을 보여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에 담배제‘68 ’

조회사 필립 모리스사 측이 새로운 미술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들여

전 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이러한 제의는 당연히 유해물질 생산자라는 부정적인 기Attitudes .

업의 이미지를 새로운 예술의 지원자라는 고상한 이미지로 포장하려는 필립 모리스측의 마

케팅 전략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반자본주의 반기성문화를 표방한 년대의 진보적 미술이. 60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품안에서 부화하였다는 첨은 참으로 역설적이긴 하지만 필립 모리스,

측은 전시비용을 전액 후원하고 기획의 자율성은 존중해주었으며 심지어 자사측 홍100%

보회사는 미술사에 길이 남을 전시제목까지 지어주고 오프닝 파티에 공짜 담배를 제공했으

니 빠듯한 예산으로 년에 개의 전시를 기획해야했던 제만으로서는 일석삼조의 후원을1 12

얻은 셈이었다.

필립 모리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은 제만은 이전처럼 국제전 예산을 아끼기 위해 항공사의

후원을 받아 공짜로 대륙간 작품 운송이 가능했던 스테델릭 미술관과 제휴하지 않고도 독자

적으로 미국과 독일 이태리 등 유럽 대륙 전역을 여행하며 작가를 섭외하고 초대할 수 있,

게 되었다 연도와 일치하는 명의 작가가 포함되었는데 이 중 명은 전시일지 형식의. 69 , 15

도록에 작품의 개념만 소개하였고 명은 작가를 직접 초대하여 전시 현장에서 작품을 직, 28

접 제작 설치하도록 했다 이들 작가들은 제만이 직접 발굴했다기 보다는 상당수가 뉴욕. ,

쾰른 뒤셀도르프의 진보적 딜러들에 의해 이미 미술 시장의 한 영역으로 흡수되어가고 있,

던 터였으며 제만은 이미 형성되어있던 몇 개 지역의 작가군을 자신의 전시에 초대하여 국,

제적 미술의 새로운 흐름이 만나는 장을 형성한 것이다 기름 덩어리를 바닥과 구석에 바르.

는 요셉 보이스 납덩어리 녹여 벽면에 부은 리차드 세라 곡식이 가득 든 가방을 계단으로, ,

옮기는 야니스 쿠넬리스 유리로 이글루를 만드는 마리오 메르츠 인화성 물질을 매일 추가, ,

하다가 마지막 날 태워버린 로버트 모리스 전시장에 전화를 설치하고 관람객과 통화한 월,

터 드 마리아 전시장 바깥의 보도블럭을 깨서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은 마이클 하이,

저 그리고 초대받지도 않고 쿤스트할레 주변 벽을 줄무늬 포스터로 도배하다 구속된 다니,

엘 뷰렌 등 작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전시장은 공사장으로 변했고 곳곳에서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토론이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는 제만의 말을 빌면 시대적 분.

위기를 담은 조직화된 혼돈 이었다‘ structured chaos’ .

전시 오프닝 당일에는 쿤스트할레가 넘쳐날 정도의 많은 인파가 참석했고 작가와 기획자는,

언론과 방송의 카메라 세례에 시달렸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베른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

금으로 만든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등의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하여 협박편지를 보내거나

분뇨를 뿌리는 등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심지어 보수적인 지역 작가들로 이루어진 쿤스.

트할레의 이사회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요셉 보이스의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급기

야 향후의 전시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아버린다 관장으로서의 권위와 큐레이터로서의 자율.

권을 박탈당한 제만은 급기야 년간의 관장직을 사임하고 프리랜서 선언을 하게 된다 이미9 .

쿤스트할레의 경력을 통해 미술계의 막강한 권력자로 떠오른 제만은 조직을 떠나 오히려 홀

가분한 상태로 도쿠멘타 총감독 베니스 비엔날레의 를 창설하는(1972) , ‘Aperto' (1980)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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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엔날레의 마에스트로로서의 자리를 굳히는 한편 라는 독립 에이전시를, 'The Factory'

만들어 개념설정에서 그림걸기까지 를 표방한 일인다역 독립 큐레이터’ from vision to nails'

의 역할 모델을 정립하게 된다.

기성 제도의 안온한 품을 박차고 떠나던 그 순간 자기 스스로 제도화 되어버린 년대산1960

아방가르드의 운명을 보여주는 아이러니컬한 일면도 있지만 전은 세기 후반의, Attitudes 20

현대 미술의 흐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시 형태의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한 하나의 사건이

었으며 제만은 오늘날 소위 작가주의 큐레이터들의 멘토가 되었다 아니 그의 조직화된 혼. , ‘

돈 과 총체예술적 인 전시연출법의 흔적들을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후배 큐레이’ ‘ ‘

터들의 작업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니 멘토를 넘어서 신화 가 되었다고도 말‘ ’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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